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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1.

도 주 동 지역 행원리에 태어났다 행원리 고 할1926 . ‘ ’

도 매 가 그지없다 다 어 개껏 한 여 에 운.

싹 실어가지마 겨울에 사 가 해 들 몸에 에 듯했다.

그러 도 거 어 사 보리 생각지도 못했고, , ,

다 주 생산 삶 에 돋 등 그들 식거리가,

니 주식거리 다 거리가 없 사 들 다에 가 어다가.

그것 삶 맑 에 담그 울어 다 걸러.

내고 고 하 그것 역시 별미 다.

그러 한 닷가에 해산 취하 해 공동 곳, ,

그들 픔 그 달하 가 다 어 행원리 가에 한.

할 니에 한 가 쏟 고 해 들 귀 울 다.

도 도 행원리 다 집들 럼 주 어업에 사했다 지 주 고 어. ,

니 다 도 태어 살 었 어 니 삶 어 움. 4 (1929 )

그 짓 지 도 리고 개가했다 에 상당 매운 시집살 고통.

고 하 그 어린 도 해가 지 었다, .

당시에 도 그 게 특별한 없 빌 가 다 들 빌‘ ’ . ‘

빌 고 어 니가 계시지 도 건강하 어린 가진’, ‘ ’

계집 다.

지 주 해 들 지에 질 가 리 도 할 니 에

다 당시 간들 지 가 계 고 고 계. , , ,

주 사 하여 러 다닐 에 리고 다 다 할 니 에게 다 한 할.

니 리에게 엄한 다, .

지 살 가 어 워 지에 해 집 하고 주 갔다가 마 한동

리 신 해 재 했다 어 니 가 없 도 에게 새어 니 상당한.

상 었 어 운 삶에 어 새 신 통 계 상 었 것 같다.

가 당시에 마 에 학 생겼다 들 사 집 등 돕다13 (1938) .

가도 에 복습 에 가 한 공 했다 도 도 지가 울산에 계신 동‘ ’ .

복습 에 한 공 도 하고 쓰 것도 웠다 어 집에 신.

지 꿇게 하고 다시 복습 에 가지 못하도 했다 여 들 우지. “

도 살림만 했어 공 하러 다닌답시고 가 여 갈보 질 하고 도, ”…

지 강단 어 할 없어 공 것 해보지도 못하고 그만 게 었다.剛斷

결 해득 어 지 껏 신



쓸 도다.

그 지만 한 지 못해 어떻게 하 걱 해 본 도 없다고 한다 당시에‘ .’ .

도 도 상당 질에 심 었다 질 하 고 하 가 만들어.

주 것 승 징 지 도 에게 질도 허 하시지 다, .

새어 니에게 동생 생겼다 달 리고 어 니 질 해 지. , 18

해 들 집하고 월에 울산 당포 가게 었다 도 도 업게 지에3 .

첫 게 다.

울산 당포에 도 업게 하 비 가 곁에 어도 고향 들과1 ,

들과 어 도 도 많 움 고 그 심 헤 리지,

못했다.

새어 니 질 어 질보다 주 질 했다 도 살 동생 업고.

주 집에 보냈다 지 니에 심 싸 당포에 질.

가신다 질 다 고 청 낸 후 다가 탁주 도 한 걸. ,

시가 다 지 가에 청 리 여싸 리 하신다 후 에10 . ‘ ’ .

여진 사 에 지 도 억 말 지가 다 그것 룬 룬 럽고 러운. ‘ (

내 고생시 지 고 했다 다 곧 지 다에 하 질), .’ .

업 들다 것 고 었 도 에게 질 허 하지 것도 격, ,

고 었 에 가 하 에게 질 업 시 고 하지 것 도

고 었다.

것 심심하고 고향에 살 도 다 생 에 도,

들었다.

같 질 간 해 들 지에게 도 심 변해 주었다 빌 할 니. “

보내십시 어린 것 고생 해 겠습니다, ”

어 주에 한 해 에게 갈 다 시어 니 가 다 것 다 그 해. .

질 어 고 도 주 시 고향 해 한다 그것 마도 주가.

주사 고 고향사 여러 사 해해 닭 고 했다 지 본.

주 경우 상도 곳하지 다.

결 도 같 마 해 다시 주에 들어 고 할 니 에 었다.

상 과 한 산 상 보 평 보 다가 그 에게 한,

었다.

가 할 니 에 지 주 그만하고 감 같 과 망시16 (1941 )

리 만들어 주었다 망시리 한 산 들 에 지 피어 억새가 피 에.

것 미 가지고 만드 보다도 훨 질겼다 도 볼 통에 가( ) . “ ‘ ’

비고 에 드 연습 해 에 들어가 돌도 집어내어 보고 듬 도 고, ,

고 하 볼 통 말 볼 고 가 다 다 해 들” .…

신들 질 경험에 생산 에 그 다 에 고 신들

리 에 돼 어 어 다 어 곳에 가 해산 다 것 연,

럽게 가게 다 다 여 연 지고 집에 워 어도 어.

다에 복 꾸 거리 습 에 하다고 한다.

행원리 다 에 미역 게 게 어 많 벵 돌 지, , , ( ) , ,



여 지 여 몰게낭게가 다 쪽편 븐여 웃 븐여 븐여 개 웃만, , , . , , , ,

여 만 등에 고동 해삼 게가 많 다 에도 꺼 여 샛꺼 여 엣여, , , . , , ,

당 지 개에 고동과 해삼 많 고 해산 거 없 동그 여도 다, .

들과 매 에 드 연습과 에 연습했다 도 가.

어 도 도 다 에 가 해산 취해 들도 었

다 상 하 생업 고 재 어 그런지 도 질 량. ,

었고 어 가슴 에 상 해 들 러워하 도 할 다 신감‘ ’

생겨 갔다 행원리 다 생산 많 해 들 행원리 당 고 당.

고 생각하고 었다.

행원리 다 다 지역 다 신들 만들었다 도 언 간 든 해.

에게 들 말 생각 곤 했다.

행원리 사 들 당에 들 지도 것 어 열심 만 하 살“ ,代

어 님 것도 공첫 것 것도 공첫 도 엣 것만 공첫 것 없다, ( ), ”

겨울 어 월 과 행원 경계 다 지 개에 시신 다 질 간 행원리 해‘ ’ .

가 리 지 그 쪽 가리 다 시신 겨울 다 고 하지만.

어 한 얼 태 거 지 다 월 리 주민들에게 연 했.

런 없어 해 들 편들과 함께 시신 었다 도 그러한 들.

질하다 다에 시신 보 겠다고 생각했다 에 지만 그 시신.

리 월 리 마 가 다가 행원리 다 어 다 사실 것

후 었다 그리고 한동과 경계 역시도 시신 리 한동에 해 다.

지 신들 당 하게 었다.

당싸움 할 그 게 가 게 지내 삼 들 할 지 도 미 망사리

도 게들 싸운다 여 들 싸움 고 가고 리 어 들.

다시 생각하 도 싫 들 연 하 것 다.

다시 새어 니에게 동생 생겼다 지 울산에 업게 가 한다고 했다 어. .

다시 여동생 생 것 다 그 들 지 질에 태어 지 질 편 만.

지 도 강원도 포항에 살고 다.

도 마 만 과 다 것 생각하 신도 돌보 것 니

고 질경험도 해보겠다고 했다 동 타고 평 지 주 다 어 갈. ,

보 한 산 에 없 다 집어 쓴 것만 같 다. “

사 다 러싸여 질 하지 살 가 없어 도 상 돼, ,

지 하고 사 식 해 본 것 같 다 그리고 결심했다” . .

도 도 해 들 리 에 어 들어 담 하 어울 다 한편. ,

해 들 엿싸 리가 귓 맴돌 다 행원리에 해 하지 고‘ ’ . ‘

엿싸 리 고 다 해 귀 울여 들어보 다 동 타고 갔지만’ . . ,

신들 어 니에게 운 리 울 할 청 해 가 리

에 탄 해 들 엿사 여도싸 하고 후 것 었다 그러, ‘ ’ .

지 질 하지 못하도 했고 업게만 하 고 시 다 마 지 도 어.

질하 것 그 게 것 닌 것 같 다 그러 도 언 도 들과.



함께 질 할 하고 심 났다.

지 도 에 들어갈께“ ”

계 해 에 못 어 지 드 어 허 했다 그 당시 울산 당포에.

첫닭 울 마 가 항하여 개 지 곳에 가 우미 고‘ ’ ( )

도 에 에 들어갔다 그러 우리 해 들 돌보 지가.

보 므 그 게 할 필 가 없다고 주 하시었다 도 해 들( ) .

해가 동편 게 들 후에 에 들어가 업했다 해 들 과.

삼 건 새 쓰고 뛰어들었다 주 한동에 만들, , ‘ ’ .

었 에 동 과거 궷동 에 빌어 궷 고 다‘ ’ ‘ ’ .

다 맑 공 닷 가 몸 싸하게 한다.

도 그것 짚고 살그 니 어들어갔다 주 다.

비 가 도 가 질하 사 에게 겁 났다 우미.

고 니 동 해 한 우미 삼 상 다시 다

다 도 리쳤다 에 들어가 고 어 낸 우미 다시 다 지다. .

니 .…

우미에도 개우미 우미가 어 진 것 필 없 개우미 것 다 그러 우, .

미 한웅 해주어 도 도 다 해 들 럼 망시리가 그득했다 그 말, .

할 가 없었다.

월에 시 우미 연 월 지 업 한다 그리고 도 도 그 해 열심 우미 하4, 5 ‘ ’ 7 .

여 돈 었다 그 그 듬해 지 다니지 고 신 직 가.

질 들과 함께 다니 결심했다.

에 당포 뒷 매 곳에 질 업 갔다 타고 들과 함께18 ‘ ’ . ‘

가 것 한 것 다 질 직도 미 했 들과 어울리 것 다’ . .

보리 쪼갠 과 린 꾸러미들 가지고 갔다 주 가 집 빌어, .

내주었 한 에 들어갔다 그러 가 식 같 량 내, 3~5 .

고 해 고 거 하게 다 특별한 없 에다 말 고. ,

질하다 가 고프 에 그 게 여 사 다 그 몸 여가.

에 훼훼 어 여가 거 에 어리 다 고픈 우.

해 죽 럼 지 도 보다 한 도 고 보 가

다.

집 돌 특별하게 할 없 므 하루 피 에 지쳐 미리 리,

에 드 가 하 어 들 시 달 다 주 해, .

타 에 신 신 한탄 담 신 타 하게 다.

살 질 갈 동 언니들 룡포 갔다 여객 타고 산에 간 다19 .

타고 룡포 갔다 강원도 룡포에 도 당 하다 도 등, . . ‘ ’

미 다.

심 주 었다 도 도 어 도 량 해 닷 거 했다. .

마 그 신 집 님 같 질 가게 었다.

우리 비 도 지망 해 하고 도 질 량과 지런함에“ ”…

감탄하여 게 말하곤 했다.

그 당시 돈 실한 겠 지에게 드 지 돈 쓰고



지 다시 돌 주겠다고 했 그 뿐 었다 도 돈 가 직 고 었 지. ,

돈 다 보다 한다 들과 어울 생 한다 그것 뿐 었,

다.

그 살 에 독립 도 심 질 하 다 에 어17~19 .

다니 질 도 에게 한결 고 마 편했다.

질2.

가 어 도 어 지역 어 에 가 도 질에 신 생겼다19 (1944) , .

도 질 지 들어가 해산 량,

가질 었고 해산 도 보다 량 많 갔다 그리고 가 질도 도 지역 여. ,

도 지역 뿐 니 강원도 지 갔다.

그 해 가 질 갖다가 월 쯤에 집 돌 결 하 고 했다.

그 보통 매결 신 미가 어 루어지 경우가 했다 그 해 곳에.

신 다 다 집 었 한 곳에 다시 갈 신 한. , ‘

쪽 어가게 어 가가러 지 못한다 고 갈 다 것 다.’ .

다 편 지 편 었다 편 같 행원리 신 가 고 얼 훤 하고. ,

하게 보 다 시어 니 말에 하 곳에 신 해도. ,

루어지지 다고 했다.

그 마 같 동 에 건강하고 튼실한 신 감 다고 해 도 지에게 청,

했 니 말없

사주만 맞 게 하시지“ ”

동갑내 같 동 에 살 에 얼 도 고 강 격도 하고 었,

므 도 청 싫지만 다 당시에 담 고가 것 어 들 므.

본 펴 볼 도 없었 결 해 도 가 싫 그 에 도망갔다 가, ,

지 질 갔다가 다 맞 드 경우도 했다.

담 고 간 후 가에 만 러워 얼 도 들지 못하고 피해 도망가

도 했다 곧 짜가 고 그 해 월 에 결 것 했다. 12 28 .

행원리 해 집 과거에 행원리에 고 집 리 가질 도 것도

고 재산도 어 도 었다 그러 편 살 해에 시 지가 돌 가 어. 7

니 독 들만 가 단 하게 살 가고 었다.

시어 니 말 많 주 도 많고 리 격 해 주었다, .

시어 니 도 어 운 상 에 할 마다 살에 편 죽고 지 껏 살“ 31

다 편 병 하 갖 재산 살리 고 보 운. ,

재 어 가 없 들 하 믿고 살 다 보다 낫다 만, . ,

믿 다 말 주 뇌 다 그 말 든 그 간에 도 에게 상당 고” .

말 었다.

하 도 가 어 웠고 도 어 돈도 님 에,

단지 한 개 강 도 다, , , .

편 과 펴 내 겠어 하고 담했다“ ” .

사실 그랬다 편 가 고 짧 편 신 다 지 못한 것 다. , .



어떻든 결 해 편 고 고 걱 걱 할 도 심 상,

도 계가 얼마간 지 었다.

도 가 질 지 가 고 편 본과 산 고 가 감

역 탔다 그 비 결 것 했지만 생 경 해 각 신.

에 동했다 당시 주 어 들 했 것 럼 그 게 한 신.

간 고 볼 도 없었다.

그런 결 하 도 몸 상해지 시 했다 울산 당포 연 타고 가.

질 갔 고 몸 어 시 했다 도 갖 다 것 한편, .

했 해 신 질 업 해 지 하여 여간 걱,

니었다 어 도 살림에 보탤 돈 도 마 어 하 역 타 편. ,

주 사 실한 편 어 월 도 돈 비 쳐 다 그러50 .

그 돈만 린 식 가 얼마 도 살림살 에 었다 그 비.

첫 할지 도 그 게 랬 가 니었다 산 도 어.

하고 맨 쪽 에 다 몸 다 당시 사공 같 갔 하.

도 러한 행동 다.

귀한 워 하 여“ ”

듬해 월 열 쯤에 편 과 사고 주에 었다 그리고 다 달에8 .

지 들 낳 다시 지 별 얼 신 핏 하고, ,

보고 곧 돌 갔다.

그리고 듬해 다시 신 어 낳 다.

들 시어 니에게 맡 고 룡포 다에 질 갔다 가 미리 고. 7

갔 생겼다 우미가 직 지 한 보 도 거 고. 20

어 하 것 다 같 간 해 들 당 돌 보 고 리 다 들 들고. .

다 돌 다니 우미가 없 살펴보 다 그런 그 다 우미가.

다 곳 우미가 보 질 다, .

가지고 간 동 사 들 것 없어 하 꾸어 상 었다 도6~7 .

리들 주 에 여 허 월하 것보다 다 당 도망“ , ,

것 어 냐?”

꾸어 도 고 해 다리 하 사 가 하 도망 견도 었

다 결 도망 쪽 났다 룡포에 지 산 탔다 새벽 시에. . . 1~2

에 거 동 고 었다 에 고향사 들 많 질.

었다 그 어 지내 가 웠고 다 곳 가고 싶 사 들 다 갔다. .

도 신내 갔다 거 고향 빠 타고 우미 했다 한 타. 6 . 9

고 우미 업 했 등 거 보고 등 에 가 우미 해 했다, , 3 .

질 하 고생 하 그 돈 에 들어 지 다 그 에 가 우미,

한 돈 빠가 주에 가 어 돈 주마 하고 했6 “ , ”

그 뿐 었다 주에 돌 내 에 주마하 니 지 못하고 말 다 다 사 들도. .

지 주들에게 돈 리 경우가 었다.

가 마 거리 고 었다 사건 어 고 다23 (1948) .

말 들었 실감 지 다.

편 들



객지 가 산에 다닌 도 없고 청 들과 어울 짓도 했 니“ , , ,

우리 갈 도 못 고 지망 주 니 만 가 고 하 떴다가 에 도 살, ( ) ,

복 해 ”

어 니도

편 지 산 보내 게 보내“ ( )”

그 편 살리 비 워 지 보내 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.

런 과 비했 가 없어 가지 못하 것 다 도 걱 하다가 당시, .

청 었 빠에게 탁 했다.

비 식 비하고 과 사 에 한계 산 가 가“ ‘ ’ ,

해 마, ”

편 보내 도 도 런 감 없었다 편 보낸 후 편 과 사진.

태워 다 시 편 보고 내 고 거지 도 하.

다.

생 별 슬픔도 시 다.

에 청 들 들고 마 에 들어 다 건 사 만 보 쏘 죽.

고 러 죽 것 다 업고 엌 고 에 었 그만 가 울어. ,

건 틀어막 다가 하마 막 죽 뻔했다 뒷 고.

여 태 여 럼 다 마 피 냄새 다 못하다가. .

식 가 다 죽고 말 었다 도 시어 니에게.

어 님 들 주 어 님 맡 십 에게 병 에 리고 에“ ,

고 만 도 어 살쿠다 내가 살 어 다시 식 낳 것 닙니, . ?”

다 한 지 리겠다 말 다 그 시어 니.

다 식 린다 말 말 고 식 어도 그 게 할 가 없다“ . , ”

시어 니 리고 마 편에 에 어살 다.

에 마 에 어 에 갈 지 식 다, .

살 사 들 월 가“ ”

많 사 들 마 월 리 공 당에 다 그러 사 들 벽 쪽 돌.

도 하 쏘 리 것 닌가 한편 월 리 마 사 들 행원리 사,

들 고 가 질 했다.

도 다시 행원 어 다 그런 들 리고 월 간 시어 니가 시지.

월 쪽 랭 동산 고가 가슴 다 한 다가 어 운 그림 가 타.

보니 들 업고 시어 니가 것 닌가

어 니“ ”

도 살 냐 우리 해변 었다가 도망“ , ”

후 합 마 지들 공 당에 고 했다 고 간 사, , .

들 담 돌 고 하 말에 죽 감했다 사 들 우리. 28

에 맞고 쓰러 다 한 비극 었다. .

들 다 었고 다 죽지 살 신경 과 다리들 들거리고 었

다.

어 편 가 다 신 겨달 것 었다 고 에 고 동. . 8

해 어 에 가 행 니 만에 주검 돌 다 그, 10 .



한 행원 사 들 다 죽고 말 다 청 들.

우리 죽어도 같 죽 것 므 가 지 다니듯 다니 마‘ ’

미 고 개 럼 리 리 돌 다니다가 보 사 마 죽 다.

사건 지 갔다.

마 몽 꾼 고 살 신 었다 많 사 들 죽고 비.

극 고 사 갔 다.

다시 도 어 지 간 것과 상 없 신 질 업에 열 해 했

다.

살 태어 시어 니에게 맡 고 강원도 비 진 곳에 미‘ ’

역 질 갔다 다 지에 미역 시꺼 게 었다 우리 행원리 해 들 그. .

다에 들어 업 후 마 에 한 도 맨 것 럼 주 시원하고 하

여 훤하다 동 해 들 곳 도 다 해 사 만에 것 식. “ ” “ ( )

다 말 실감났다” .

그 해 월에 보가 들었다 지 병 하다 것 었다 각주 가 지4 . . ‘

망 주 고 니 가지 마시 고 했다 도 지 사, ’ . ‘

겠 하고 하고 돌 보니 지 병 도 고 돌 만에 돌.’ 7

가 다 강원도 연 다 도 돌 가지 못하겠다고 연 쳤다 동생들도 어. . .

지 상 도 에게 맡겨 다 시집생 에 생 고 편 식 등3 . , ,

여러 상사가 도 들게 했다 과 신경쇠 도 그만 열병에 걸리고 말.

다.

그 후 리 하 빠지 시 하여 통 빠 리가 고 말 다 도.

피해 도 리에 러쓰고 다니고 신 한 습 보 사 살

진 한 미 거 도 했다.

해 통 에 질 갔다 여 돌 다니 편 통 에 살림 리24 .

고 다 본에 돈 러 갈 고 삯 지 하고 고 했 경 에게. ,

비만 다 것 다 편 거지 상 었다 얼 시. .

간 도 삼 사다가 짧 지 매 고리 만들고 내 등, ,

사다 주었다.

통 사량도에 달 신 살림과 같 꿈같 월 보냈다.

여보 당신 다시 본에 갈 생각 하지 것 겠어“ , ”

당시 통 역시 어 한 사 다 도 곰곰 생각해 곳 지에 못.

살다가 사건에 도 말리 시 주사 에 도 도 에게 가 것 었다.

다시 편에게 하 어보 다.

여보 비 없다고 하지말고 비 빌 도 본에 가고 싶 가 편“ , , ”…

마 행원리 하 본 갈 사 들 집하고 주 하 역할 하고 었

다 편 게 하지도 다 도 얼 시삼 에 가 돈 원 빌. . 5,000

하 에게 고 편과 생 별 시 었다.

타고 편 본 보낸 도 한편 다 보다 우 식들 신

워 다 감 몸 쳤다 언 가 편과 어 살 만 하 운.

감하 도 했다.

본에 들어간 편에게 주 만에 갔다고 편지가 다 편지 편 개.



주고 마지막 신 었다.

후 한 도 식 없었고 여 동 식 었다 간 냉 동 니지20 .

만 그 냉 함 어 짐승과도 비 할 없었다, .

상 해3.

질 재미

도 엔 주 지에 가 하 질 했다 곧 한 동 리 들 에30 .

주 거하 단지 해 근 지에 어 해 고,

갈 사 등에 간 지해 여 곤 했다.

러한 생 단지 움만 연 니다 에 생 하고 업 하 살.

가 사 들 동지 같 식 가지고 상 지하 살 가 동료 식,

같 것 다 것 단지 어 해 가 각각 재하 것 니 들.

공 하고 것 다 해 들 지 가 고 에 고 걸 어 들.

고 들 거리 주고 걸곤 하다가 지 간다.

해가 엿 엿 다 해 들 에 고 하 한 비

단들 다 고 돌 하여 지. ,

들 주어다 다 고 만든 향 가 얼 하다. .

도 도 당에 고등어가 많 다 여 고등어 여 러‘ ’ .

간다 어 들 고 다가 해 들 보 한사 당 다 개 도 하 고.

다 에 고등어 맛 다. .

그 고동과 생복 많 다 건 산에 러 가고 고등어. ,

어 들 다.

돌립“ ”

고 합니다“ ”

해 실 가 고등어 하고 쪽 돌 가보니 엄청 게 많

고등어가 었다.

여 지 한 만 고등어 실어다 주 그 값 하겠 주 상 보“ ”

고 거 할 가 없어 해 들 에 고 고등어 여 에다 실어다 고 돌 다 많.

고등어 얻고 돌 후 취한 해산 산에 가 다.

얻 고등어 없어 간 할 가 없었다 마 들어가 하여.

고등어 간 한 후 계 해 었다 그 어 고등어.

보 만 해도 신 도 다.

에 하 고 해 다 특 고 마 든가 등 다 식 거리. , .

든가 거리가 다에 만 생 하 사 들에게 한 어질 에 없다 그런 고,

마가 어지게 고 마 다가 것도 별미 다 가 에.

해 들 가 고 마 다가 사공과 하여 싣고 다 린다 그러 감쪽같.

고 마 주 에게 들킬 도 없다 어 집에 도 귀한 해 다 에. .

한 말 귀하다 주 몰 그것 훔쳐다가 다시 에 싣고 도망.

다 곳에 가 해 곤 했다 주 에게 미 한 었 어 도.



없 훔 그런 들 했다.

도 겁 많 다 그 본 직 하지 고 해 들에게 만 다. , .

곳에 고 마 고 마도 고 싶지 하 어린 해 들 어 새 사공과“ , ?”

하여 당 시행하고 만다 지 질에 러한 재미 하 다.

에게 말하 에 피하지만( ).

한 런 지에 만 어 것 니 다에 미역과 같 해산 어

경우 다 곧 미역 주 각주 고 해 그 다 미역 산 주 다 그. ‘ ’ .

런 타고 다니다보 신들 다보다도 많 미역 고 다

보게 것 다.

어 리 당 미역 하다 검 미역 다 미 하게 드러 워 다 도‘ ’ . .

다시 해 들 시 했다 신 다에 들어가지 고 해 들만 들어가.

미역 도 한 것 다 재미 한 지만 하마 각주에게 들킬 뻔했 도. ,

다.

도 것 신 가진다 냐하 도 직 해 들 고 하고 갔.

다 다 해 들 주 비 신 해산 주에. 4 6 3 7

게 할 할 떼 다3 4 .

질해 돈 지에 우 얼마간 시어 니에게 보낸다 원 만원 도. 5,000 1

식과 시어 니 생 비 보내고 다시 원 도 고 시어 니에게 드시 드린, 2,000

다.

돈 필 없다 보여주 만 해 살림 가 하 돈 필 하겠“ . , ,

냐?”

도 갓 어 다 도에 질 가 것 개 하러 간다고 한다. ‘ ’ .

그 사 도 같 질 하 도 경험 가시리 가 다,

에 지 습 마 복 많 어 것 럼 보 다.

여 빠 주곡 님 쪽 해 십 그리고 사공에게 에 질“ , ” “

후 태우러 ”

시 가 들어갔 에 한 개 에 못했다 다 근 돌, .

었다 도 상하다고 생각했다 러한 다에 복 많. . ,

다 지 시 했다 그런 게 꿈 가 생시 가 도 다 에 복. ,

가지에 주 주 달 과 럼 돌마다에 복 한 개 어 것

닌가 도 들어가 살그 니 빗 복 튼 후 복 떼 것 튼다? (

고 한다 다 떼어 만 하고 다시 맥질 하여 다시 낸 복 주 주 주워 가지.)

고 망시리에 다.

다 다에 럼 하 고 들어가고 하 에 동 많 하, ,

도 다 뻘 다여 들 어 상 업 할 가 없게 다 그.

복 도 했다10 .

망시리가 가득 가 도 다 도 사공 러 쳤다. .

빨리 복 주십시“ ”

사공과 도 상 했 에 거짓 하 고 지 다.

마 하고 지“ ?”

그 도 복 엄청 게 틀었 것 다 사공과 짝 다( ) . .



도 었다 말 다 사 보다 운 다 복과 같 값‘ ’ .

가 건 운 가진 것 말한다 그 다 해 들 도.

러워했다 도 지 못하 해 들에게 복 짜리 한. 500g 1000g

개 망시리에 살짝 어주 도 했다 해 들에게 런 말 다. .

엣 것 골 다 에 건 택해 다“ ( )”

골 다 말 택 사 만 할 다 말 지 지만 도 골고루 평‘ ’ , ‘

등하게 다 말 해 했다.’ .

틀 에 해 과 함께 과 같 곳에 들어갔다 역시 그곳도 복 많 것 같.

감 들었다 복하 트고 짚었 그만 시신 짚 것도 같고 사 엉. , ,

만진 것도 같 다 도 겁 곧 다 그리고 마 사 들. .

에게 었 니 얼마 에 사 죽었 시신 지 못했다 것 다 도, .

가리 마 사 들 가 시신 건지고 사 지냈다 도 그, .

껍고 신 돈 러워 도 가 없었다 그 갔다고 하여 당, .

빌어 새 하 다 그리고 도 주가 러 드시 그런 험한 것 보 새‘ ’ .

어 한다고 했다.邪

도 한 복 많 하다 복 보내 사하고 질 갈. ‘ ’

드시 에게 도한다.

도 곳곳 도 닿지 곳 없었다.

식 다 우

도 직 해 질 집 했다 주가 해 집 탁한 것 다 한동 행원 월. . , ,

해 들 도 집했다 여 에 질 가 주가 해 에 거하7~15 .

식 한다 주 해 들 쓸 돈 비 도 에게 뢰 했다 비. .

든가 돈 주 해 들 하게 하지 말도 했다 도 주가 사.

어 보여 지 여 주 심 들어주 해 집 했다37 .

월에 가 질 여 갔다 시어 니에게 맡 고 다25 (1950) 2 . .

들 살 고 살 어 어 도 도감 었다 질 간 곳7 5 .

취 주 집에 할 니가 었 신들 주가 가 하게 살고 어 주도에,

리고 가 우 고 주 했다.

리고 가 니가 워 도 별 다 가 곳마다“ ” .

하고 어울리 격 에 사 들 도 에게 별 했다.

도 얼 그러지 신 어 어 게 에 신도 게 동“ ”

심 얼 답했다.

복 가 살 곳 가 운 마 강니 다 닌게 니 식 곱 감도 었다‘ ’ . , .

가마니 거 떼 달고 에 에다가 보리 등개가루 고 죽

어 었 보 다 들 얼 하여 빈 가 돌 다 어 니가 다. .

시 식 워달 고 다.

동생 우리 하 다 같 워“ ”

늬 같 가 살 하고 도 가슴 달 것 었“ ?”

다.



살짜리 리고 신 낳 보다 한 살 여 에 었다 지6 .

복 엄연한 집 가 었다 해 질 갔다가 편 만 지 산에 살고.

다.

에 보 도에 질 갔다 취 집에 할 니 살고 들 집26 .

들 했다 지가 돌 가시 어 니 다 개가하여 할 니가 우.

고 것 었다.

할 니 도 에게 주 각시 거 열 살 공 시 도 니 고“ ,

만 도 ”

도 하고 공 도 꿰 해 특하다 리 들어 다, .

같 갈 고생하 어 할“ , ?”

고생해도“ ”

들 리고 고향에 들어 니 시어 니 가 막 다 지었다 우리도 고살.

어 운 식 니 하 한탄하 다 도 신 어 여 살릴 니, .

걱 마시 고 말 드 다.

그런 도 보다 가 여 에 리 가 했다 시 지, .

께 말 드 결 시 삼 했다 그 지 도 들 그에게 삼 고.

다 곧 도 에게 시 주 니가 다 얼마 없어 동생 보고 싶었 지 주. . “

니 우리 동생도 다가 내 우듯 고 했다 주 가 막 었다 도” . .

비 마 하여 보 도 러 가 살 동생 다 에

어 살 지 워주었다21 .

식 니 식 가 곱 어 곡식 도 었다 그럴.

다에 가 해 가지고 에 담갔다가 에 삶 다 그리고 뺀 후.

하 보리 과 함께 어 해 었다, .

째 시 살 도 신 어 니 겠다고 집 가 돌 지 다21 . 3

도 지 가 걸 었다.

주 님 운 하다가 사고가 집 도 에 다 고 해 연 못했습니“ ( )

다 다시 연 드리겠습니다 고 했다 다시 연 다 도 에 고 도 색. ” . .

시 얻어 결 한다고 했다 재 들 낳 울에 살고 다 지여. .

행 갔 가 몰고 도 만원 주고 신 집 리고 가, 10 ,

한 다 에 하룻 같 다 그리고 한말과 한말 싸 주 주도에.

가지고 가시 고 했다 어릴 다가 워 것에 한 고마움 시 고 도 생.

각했다.

사건 간 질하러 들어가 것 헛것들 많 보 다 지 도 생4·3 , .

각하 시 시한 다.

하루 맥질 내고 커다 말 에 티고,

것 닌가 짝 신도 게 다시 맥질 했다 다시 보? .

니 말 동쪽 어가 것 닌가?

어 건 쓰고 여 가 감태 리 리

쓰고 도 헤엄쳐 것 닌가.

도 런 다 말 하지 고 해 들에게 가게 어 갑시다 다 해 들‘ ’( )

그 지 고 여 그러 가게했다 그 후 간 질 하지 다‘ ( ) ’ . 3



고 한다.

여 근에 했 에 복과 빨간 리 고 가 헤엄 고‘ ’ , ‘ ’

었다 도 그 한 쪽에 빗 한 쪽에 살 가 므 복 리. ,

하고 망 다 그런 도 여 도 들어갔 에 것. ,

같고 감 엄습했다 에 질하고 욱 러 건 곳, .

가리 고 하 엄청 게 본 것 다 뿔 돋고 개, .

습 마 신 것 럼 보 다 잽싸게 들에게 가 고 하여.

다.

그 도 프 시 했다 특별 픈 곳 없었 시 시 것 다. .

동 에 살 당 웃건 말건 허우 리 우 리 에 맞춰 어 들 편‘ ’( )

낫지 냐 말 했지만 도 심 들 지 겠다고 결심했다.

어 들 다 것 한다 말 다 그 해 여 심 빌어 새 해‘ ’ .

몸 어 도 복 었다.

삼 가 질

여 해 들 식 가 다(2001)

복 동갑 었다 복 질 가 죽었 보다도. ,

했다 그러 신 보다 다에 질 업 했다 도 시어 니. .

하다가 상 할 니가 헉헉하 신 하 다 간다 같‘ ’ .

매 시어 니

당에 강 가달 해 다에 빨리 가 질 해“ ( )”

하 질 가도 한다 상 할 니 고 상 도 주 질에 뛰. ‘ ’

어 났 뿐만 니 도 어 다 그 새여 곳에 질 가 었다. ‘ ’ .

새여 동 집 쪽에 도 가( )

엄청 고 살 빠 하다.

그 동쪽 다 가고 었다.

여 여 하 갔 어떻게 지 새여 당 간 해‘ ’ , ‘ ’

들 다 쓸어 릴 것 같 다.

어어 하도리 쓸어 가 것 닌가“ ”

어떵 할망 죽엄시민 우리도 죽곡 어떻할 할 니들 죽 우리도 죽어“ ( , )”

가 걱 말 니었다 그런 행원리 한 볼 러 갔다가 고 었.

다.

여편 들 죽 고 여 거 하도 지 내 어“ , ”

우리 게 하도 가“ ?”

그것 고 타고 다.

하마 우도 지 릴 만 살 났“ ( ) , ”

에 해 들 심 었다 돌 빻 여 고 허 운 다 에.

업 하다가 돌 다.

시어 니 리가 질 가 업 극 후원해주고 미역 같‘ ’

간다 시어 니 쪽 편 도 가 운 편 미역 훑고 지 간다 그런 시어. .



니 도 미역 많 어 어 곳 신 어허 어허 다 많‘ ’ ‘ ’, ‘ ’ .

다고 하 다 해 들 달 에 게 신 만 한다 시어 니 보다.

질 업 심 게 한다 그 질 업 후에 다 해 들 늬 시어. “

어허 어허 하고 상한 리 낸다 고 리 도 했다‘ ’ ‘ ’ ” .

시어 니 미역 하 항상 리보다 편 다 그러 시어 니 미역도 어. ‘

강 가 가 고 루어 해산 하 별 달갑지’, ,

도 것 했다 고 리 린다” .

그 지만 고동 헛 도 어 많 다‘ ’ .

복 가 살 청 들어 다 살에 리고 운 지 거 었다 사20 . 6 15 .

가 사 사 울에 고 집에 살 직 다 다 그 결 식.

울에 다 시 지 함께 울에 가 결 식 다. .

럼 시집 보내니 식 한 어지 것 같 다 도 다시 없.

다가 우고 싶었다 고 원에 가 달 계집 리고 다 새도. .

울었다 에 사 들 가 도 에게 고 단들 다 그런. 39 .

에게 리고 빨게 하 거 동 어 쏟20

지 것 닌가?

짓고 웠다 주 질 업 뛰어 고 보다 빨리17 . ,

질 업 량 갔다.

당 해 들 신

행원리에 해 들 신 당 곳에 다 당과 웃당 다 당 당 고. . ‘ ’

한다 도 해 동 맡 다 다가 당집. 25 9 .

보 했다 주 월 보 과 월 보 에 린다 보통 웃당에 가 주. 10 . , 3

동 근신 해 몸 하게 한다.

월 사 신과 가 고 월 보 에 지드림 행사 한다 특별 등, ‘ ’ .

하지 행사가 등 행사 비슷하다 그리고 월 열, .

마 지드림 행사 한다.

만든 돌 가지고 사과 감 감 등 과 마 하고 닷고, , , ,

우럭 개 쓴다 계 개가 필 하다 신 특 돼지고3 . .

간 돼지고 지도 다 지에 지 몸지 지가 식3 . ‘ ’ ‘ ’, ‘ ’ ,

에 럽게 싼다 지 다에 가 빠 죽었거 었 상에게.

것 고 몸지 지 식 들 건강과 원하 것,

다.

도 도 시어 니 탁에 지 다 계 쪽 돌 쪽 매한 쪽 어. , ,

다 그리고 몸지 지 식 별 개 다 하 에 원하고 하 신. 2 .

몸에 한 원 다 그 들 지 싸다가 들 결 한 후에. ,

리에게 지 싸 원하 겼다 과거 행원리 웃당 틈 없.

많 사 지 많 었다 그 도 월 보 주시에 살, .

많 고향사 들 다한다.

해 들 해 질 에 어 죽 경우가 다 맥질 했다가 엣 것.



에 심 내어 직 에 막 죽게 것 다 사 간.

없고 만 동동 것 사다 그리고 한 지 시신.

마 개껏 경우도 다.

해 들 에 들 마다 드시 었다 그것 질 업 할 주 리.

해 해산 므 리 뇌가 들 프거 몸 시 등 통

막 함 다 곧 통 지하 해 진통 것 다 주 뇌 택. . ,

사리돈 신경통 등 다 러한 많 어 신 없다거 도 에, , . , ( )

다거 하 경우 죽 에 가 다.

그 그 들 죽 다 개연 항상 고 다 그 해 에 상. “

에 고 지 가 한다 고 신들 질 업 한다, ” .

러한 상사 죽 다 하 해 해 한다 주 죽 시.

신 닷가 근 에 고 사 해 고 후에 다에 가 고 새,

한 다 귀 한다 에 빠 죽 러 집 후.

상과 병 고 하 죽 승 보내고 에 후탈 없, ,

도 다.

가 가 월 어 여 었다 도 주시 에 가 새 만 포도17 , 8 .

사고 집에 돌 보니 복 가 들에 가 하고 돌 다 새벽, .

에 가 미 가지고 고 돌 것 다 질 업 가 고.

비 었다 돗 에 가 포도 고 가지고 들어 가. ,

언니 여 에 들 많“ ”

리 들여다보 도 없었다 도 상하다고 생각했다. .

어 니 질하러 가고 싶지“ ”

닥 리 마 짚 말했다.

빨 할 것도 많 가고 싶지 통에 담겨 빨 해 도 심“ , ”

드 하게 말했다 그 도 어 니 언니가 질하러 가 집에. ,

것 상 닌 듯 과 망시리 들고 다.

여 럼 사리돈 한 고 고 시 했다 언니가 고 다.

고 에 들 시 했다 도 어 한쪽만 우고 신 없어 하 가 거 해.

하 보 다.

가 갑 님 신 없어 하고 그 리에 쓰러 다 고“ , ” .

고 보니 많 싸 냄새 고 었다 도 고 주시 병원.

실 가 여러 생각 했다.

싸 죽 다고 했“ ”…

병원에 가망 없 니 리고 가 고 고했다 닌게 니 돌.

도 에 어지고 말 다 건강에 상 없었 도 마 사귀가. ,

들어 신 리고 간 것 고 생각했다.

닷가 근 에 막 고 시신 지 다 집 에 죽 시신 보통 집 다시 들.

여 지 다 비 살 지만 어 식 사 고 하루 보 삭망 지. 17 ,

내고 상 상 다, .

시집도 못 가본 억울한 었다 그 도 귀 했 뿐만 니.

승질 하룻 하루 낮 동 했다 다 하 해 에.



역시 도 했다.

귀 할 다, .

어 니 승질 어떻게 가 어 없어 어떵가“ , ?”

어떵하 냐 승 가 여 가 하고 도 달 었다“ , , ” .

그런 상하게도 도 없 하게 지내 가 도 못 어 질하다가 죽고 말

다 어 니 신 꿈 꾸었다.

마 곳에 간 것 같 동 리에 고 만 고리 고 마“ , ,

고 고 신 신었 다 들었어 그 에 우리 었어, , ”

사 한 신 귀포 달리 행원리에 들어 다 같 동 에 사돈 삼고 행원, , .

리 결 했다 살 리 결 식 럼 단 비했다 리 개 주. . , , ,

그리고 계 들었다가 탄 돈 만원 에 어 사돈집 보냈다 당시 만원 상50 . 50

당한 었다 죽 그 집 에 주 다 그 집 에. .

에 지 고 당에 가 빌 에 그 에 한 특별한 하지 고 비 생,

달리했지만 상당한 도감 같 것 다.

도 월 월 지 했다 행원리 해 개 합69 12 , 73 3 . 6

다 도 합에 해 었다 해 에 각 합마다 고. 3 .

그리고 해 통 하 연합 다 해 어 들1 .

어 계 합하 도 역할 해 한다 맡 당시 계 주. ,

행원리민 경 했 것 가 억 고 보 었 었다 그리고.

당집 보 했다 가 들 해 해 해 가 들 에 여하. ,

편 한 것 다 리 당집 내 에 사 들 빽빽 들어 고 객.

지에 가 살 사 들 여하게 어 만원 룬다.

한 고 행 었다 고 지도 가 가 했다. 12 .

에도 만드 가 곳 었 도 주시에 가 맞 어 다.

식들 결 시

들 독 다 시어 니 들 에 어도 지 다3 . .

리고 다니다가도 사 들한 사 사 드 드 피해 다닐,

도 에 지 고 웠다.

그 편 들 울에 고등학 에 학 시 고 했다 그런 얼마 없어 병.

학업 지 하지 못하고 집에 돌 다 도 시 귀한 들 어떻게 해.

과 했다.

살에 결 시 고 그 듬해에 들 결 시 다 편 등 어39 , .

없었 통해 결 본에 여 다 들에게, .

들 가 다 학 학업 하고 직 에 들어갔. ,

다 그리고 결 해 산에 가 살고 다 결 마 었지만 계 해. . ,

니 도 비 많 들어 도 다시 가 질 났다.

그 사 시 가 같 가게 어 었다 사 시 해산달 다 어 도 질.

하다가 님 곁에 낳 겠다고 극 고집 다.

질하곡 지망 한 곡 리하쿠다 질하고 언니께 가 도 낳고 몸 리“ ( ,



도 할께)”

도 어 없었다 닌게 니 얼마 없어 들 낳 다 그런 신 어. .

그런지 몸 가 것 해산 한 것 사 죽 것보다도 가 다 사( ) .

에 샘 탈 도 어 우 곁에 얼 도 하지 못하게 하고 것도( )

주지도 주 심했다.

도 태 통에 어 다 가지고 갔다 지 고 해도 어 마 한 가.

없어 들 사 에 다에 한 것 다.

한 에 돌 러 돌들 통 비웠다 그리고 고 돌 다시.

러 고 사 들 볼 심하 집 돌 다.

그런 튿 고 폭 우가 쳤다 도 새벽에 다 산 하 것 럼 해.

변가 걸었다 그런 상했 어 탯 닷가 것 닌. ,

가 도 게 도 그것 틈에 겨 었다가 맹 갖고 가?

었다 후 한달간 몸 리 마 후 주 돌 보냈다 그 낳 가. .

가 가고 다시 그 들 가 지 갔다니 월 상하 만 하다.

역시 빠 살 여 결 시 만했다 다시 편 하게3 . “ ,

하지 말 하 하게 돈 쳐 다” .

사 사 과 웃집에 살 에 하게 지냈다 사 상 고 어. ,

릴 주 도 다 도 고 건 한 청 어 도 맘에도 들었다. .

재 에게 시집 갈거냐“ ?”

가쿠다“ ”

생각 어 여 고 하 것 니냐“ ?”

신 집 시 지가 실 가고 싶어 달 었다 그리고 당시 사 감.

지역 사들 학 에 했 등 하고 울에 지,

가 에 할 도 건 하고 청 었다.

동갑내 돼지 들 었다 얼마 없어 낳 다 째 신. .

하고 여간 걱 니었다.

어 니 다시 낳 어떻게 해“ ?”

고 들 언 가 다“ ”

미 째 낳 지 다에 가 질 했다 집 돌 몸.

워 니 산 가 어 병원에 가 들 낳 다.

집 식 들 단들 었고 그 다시 들 낳 다, .

그리 편에게 연

시 할 님 돌 가신 다 사 비하고 복 리 시간에 편지가.

고 상하게도 님 마 등 단어가 사 들 에 내리 도 슬슬, ‘ , ’

피해 갔다.

고 님 본에 들 낳 다고 햄 다 사 한마 다 고 고 하 도“ , ” .

시어 니가 다 도 새 다 본에 간 편 살 리 없겠지. .

만 생각해 꿈 과 같 몽 실 타 것 다, .

도 그 도 그러한 상 시 해 ,



귀한 집에 식 생겨 우다“ ”

그냥 한마 었다.

그 집 돌 그냥 에 쓰러 다 닌게 니 룬다 말. “ ”

도 얼마 울었 지 리가 살 연못 니 들어,

다 룬 것 같 다.

울었다 에 편 식 없 지내다가 지. 24 20

가 어 연 것 었다 동 다림 월 막 쏟 편44 . 20

듯 싶었고 한편 사실 해 한결 시원하 도 했다.

도 그리웠 사 고 했 지만 사실 하니 가슴 에 어 어리,

상 가 마 맑 마 겨 것 같 다.

시 할 님 사 마 고 시어 니 한 만 었다 그리고 도.

만 살피 슬슬 피하 도 했다 시어 니 마 당신 간 사 할.

가 없었 것 었다.

어 시 지가 다.

지망도 마 말하지 못하고 것 어떵하 냐 말 할 가 없어 어떵하“ ,

냐 하고 었다?” .

말 하십시“ ”

도 하 고 하 지 다 그리고 편지 그 지 지 결심해.

가 었다 신에게 어 도 격 지 고 신해 가겠.

다 결심 것 다.

식도 에 해 하고 한 한 에 고 싶 지 본에 등 도 해 한, ,

에 어 가 어 니 도 한 었 한다 것 다.

편 신에게 떼어 본 가 도 신 갖게 고 독신,

어 도 낳 식들도 가 지 편과 본에 살고 식

것 당연한 다 곧 편과 다. .

한 운 다.

어 님 비가 본에 게 겨 달 고 하 어떻게 하 편“ , ?”

겨 주 고 도 내 못하겠다 지 지 편 살린 건 다“ . .

에 살 주었 니 리 에 생각 해 ”

그러 도 신에게 든 운한 운 다 들 결심 하고 었다 그런.

편 어 가 도 쓰 하고 시삼 도,

움 얻 결심 했다.

하루만 편 해주십시 원에 가 사 심 다“ ” .

게 한 살 에 하 고 합니 시삼 에 고 도 리 살“ ?” “

고 해도 없어 못살겠어 고 말 리 리 답하 도 울” ,

가 없었다.

든 해 편 사 보냈다.

후 가간 들과 본에 편 연 갔다 편 어엿한.

포 등 었다.

시어 님 고 편 월에 리 과 들 리고26

고향에 다.



어 니 가 습니다“ ”

어 갔다 냐“ ?”

어 니 하십시“ ”

병생 가지 럼 상한 몰골 한 어 니 습 본 들 리 내

울었다 도 신 편 었 가 상당 럼 껴 뒷 에 러 쳐.

다보고만 었다.

시어 니 역시 죽 에 고 만 들 보 언 했다.

미 울 다 울리지 말 하고 어 니 말 어“ , . ”…

가지 못했다.

편 없 시어 니 한 여 동지 다 마지막 병에 겨워. 75

하 시어 니 마지막 언 리 한 여 에게 탁한

엇 가?

시어 니 사 마 고 집 돌 다 집 도 에게 실 한다.

시 지 죽 하 했다 그리고 들에게도 어 니 고 개했.

다.

얻어 식 낳지 겠어 들 었습니다 도 가슴 도 같“ , ”

여 들 했다.

들 도 많 편 닮 었고 신 지 럼 얼 하고 미 었,

다.

그 같 에 다.

시집간 복 지 도 동생 통해 한 달에 어 도 도 곤 한다 비.

신 낳 식 닐지 도 생각하 하여 도 런

고 생각한다.

본에 지에게도 마 가지다 편 다 운 식도 주 한다 특 복. .

하 복 편과 함께 본에 가 지 공 에 한 었,

다 식 시동생에게 맡 고 본에 가 슬리 만드 공 에 상 했. 10

다 많 돈 고 식 비 비 시동생에게 쳤다 지 산. .

에 살고 다 본에 지도 주에 다가 본 갈 에도 산에 들러.

집에 가 었다 가곤 한다.

도 본에 가 공 하고 싶어했다.

쓸 만하냐“ ?”

비 해 본 보내었 경 에게 걸 주도 보내어지고 다시, ,

째 본에 갔 거 행 었다.

그런 어,

님 우다 연 도 못 드리고“ , , 3 ”

도 신 다 식 럼 시동생 지만 하 것 럼 도,

했다.

질쇠퇴4.

몸에 병 생겨



복 쓰 빗 개 에 사다가 사 하 재 가 다고 한다 그리고.

쇠에 피 그것 돌과 같 에 갈 개 하 고 한다, + .

그리고 얼 에다가 도 하고 귀에도 다 그리고.

빗 빗꾸 망사리 망할 징“ ”

고 한다 리 빗 복 떼어 돈 도 가 경 에 도움 고 망.

시리 들고 질하 해 업 망할 징 고 하니 새겨 볼 만한 었다.

도 주 어 한 상 할 니 얼 곰보 다 돌 지에 질.

가 그 할 니가 생각 곤 한다.

에 것들 커 도 돌 지 에 지 갈 런가“ ?”

질 업 워 짝 거리 도 보 했 다 그리고 돌 지 동.

쪽 내 가 집 만한 엉 그 에 가 만 하여( ) ,

다 것 다 그리고 거 에 어 근 하지 다 도 했다. .

그 도 지 여 사 빠 가 질하 다 거 에 가 태 만.

어 계 편들 에 다 사 거 에 가 복도 트고. (

고 도 겁 많 사 그 곳 못 본 체하고 지 가 린다 도 그 곁) .

지 욱 몸도 고 었다, .

몸 계 해 질만 했다 보 어가 몸 다, . .

주시에 내과 병원 다.

병 니우다“ ”

해 었 계 열 고 통 심했다 다시 다 병원에 가 진단하.

닌 만 맹 염 복막염 었 니 해 합니다 고 했다“ ” .

도 여 시간 에 워 었다 달 지 집에 돌 상 가 지. ,

고 시 했다 고 어 니 죽 것 같 하 생각 들어 다시 병원. ‘ ’

에 가 도 했다 월 틀에 하고 사 에 다. 9 , .

그 병원에 빡 열 달 보내고 다.

몸에 병 어 도 복 다시 질 업 하 시 했다.

에 에 다 고 가 맑 고‘ ’ , ‘ ’ ,

어 우 다 가 그 어 곱 여 어 거 어지 웨살 다 그‘ ’ . , ‘ ’ .

웨살 어 과 당에 질 업 했다 그런 가 쓰리고.

시 했다.

집에 돌 주시 병원에 갔 니 에 생겨 도 다 말 들었

다 신 몸에 병 생 고 어 편 그 게 원망 러울 가 없었다. .

본 연 했 니 보 고 했다 가 돈 쓰 도 신 해.

돈 보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에 울에 가 료 다 울에 시삼. .

살고 어 병원에 가 진료 한 결과 겠다 말 들어 말 도감 껴

다.

해산 었 (2000)

다시 질



도 운 후 신 질 할 다 사실 얼마 감사 한 것

것 다 병원에 워 것보다도 다에 에 지해 몸 싣고 하.

질 신 건강하다 것 에도 상에 살 다 거 도 했다, .

질 하다보 여 마리 곰새 돌고 가 보20~50 ( ) ‘ ’ ‘

하고 돌고 들 해 들 질 업하 하 지 간다 어떻’ , .

게 런 미 사 말 리 들 것 가 신 하 만 했다? .

도 사 에 신 직 살 쏜 돔 우럭 쓴다 해 병.

병원에 만 주 다니다 보니 거리 사 쓰지 었다 마 에.

해변 가 운 당에 가 그 고 사러 갔다 가득 우럭과( ) , .

볼 고 개 들어 고 었다.

어 에 꿈에 보 고 엄청 그 도 고 한 갖다 고“ , ,

했 , ”

하 우럭 한 에 주었다.

해 들 역시 상당 꿈에 지하여 다 해산 곤 한다 곧 복.

도 많 것 망 다 행운 다 고 하 가 갖다 주거 돼‘ ( )’ , ,

지꿈 꾸거 상 건 쓰고 상복 운 해산 많 게,

다.

거 보 말 째 고 해 거 에게 망 게 해 고( ) ‘ ’

원하거 한다 거 체 살통 든가 엉 살살 어다. , ( )

니 사 헤 지 다, .

가 해 다 다 사 들 질 갔다가 산다든가 집 산다든가 여56 . ,

돈 재산 것 삶 재미가 었 도 그동 식들,

우 재산 어 보지 못했다.

웃집에 겠다고 해 도 심 생겼다 그 질 진 하 마. ( )

사도 고 해 샀 하 심 들었다 상 평 해도 그것. 400

들에게 곧 상 시 리 신 그막에 사지 도 었 하 것 었다.

그 평 어 컸다 도 비 간 빚 지고 산 지만 보리 에900 .

매 신 삶 검질매 사 리 에 실 한편 말할 없 함‘ ’

다 평생 살 신 돈 재산 다 것 여간 니었다 비. .

편 본에 가 만드 공 해 돈 가 다고 하 그것 도 과

런 상 없 었다.

해 에

주도청에 사 사 들 해 고 했다 도 상 하1993 .

그 없 러 었다 해 재 후보 직함 얻었다 도 에게. , .

얻 직 상당한 행운 었다.

후 해 들 러 사 들 많 다 에도 학 생들 해.

듣고 갔다 해 도 매 강등 가 후.

곤 한다.



가 질 할 같 다니 가사 엮 든가 맞 같 어우러

것 했다.

그런 상하게도 해 생각 다 다 주해 들.

도 다 마 가지 삶 살 겠지만 특 도 가 슬픈 것 당시 어 웠 삶 지

못하고 그러한 삶 탕 만들어 다, .

사 한 후 주도 재 해 후보 여 시 다고 상 강

했다 시간 마다 들 여 해 어 주도 민 동.

곤 한다 도 각 가 가 다 보리타 하. .

타 리 강등 가 고 가 가 다 그리고< > , < > .

사 짝 하든지 다 내 사 엮어간다.

주도 승격 주 행사 한 주 다 민 경1996 50 35

에 연 했다.

그리고 한 에 공 운동 에 리당 행사 함께 해97

여싸 리 했다 그리고 행원리에 해마다 경 에 감 격< > .

해 하 해 들 합 한다< > .

리에 살고 재 해 보 가 매 고생한다 들

었다 도 신 막 하다 사실 고 었다 행원리 사 들 해. .

만 다 곳에 주지 못한다고들 말하곤 했 다 주도 지역 어.

가 해 들 지만 그 가 많고 극 럽게 질 하 많 해 들 지, ,

역 행원리 었다.

당시 비 과 에 해 사하러 주 들 곤 했다 마 리.

보 가 몸 편했 에 행원리 해 들 러 것 같 다.

집 돌 가 해 들(2000)

재 보 가 고

도 가 들어도 가 다에 간다 질 하지 다 것 신 생 어.

과거 상하 보 것과 같다 주 여 다 질 하지 것 직 에 다니.

다가 퇴직한 한 심 과 다 니다.

재 보 후보 재 비 한 달에 만원 다 랫만에 보25 .

들에게 돈도 주고 생 비 주 다 도 직 질해 어 쓴 만.

주 었다.

에게 빌 다 집 에 어 식사 거 집에 해결한다. .

월에 해 보 가 사망했다 사실 들었다 도청에 직원들 고가고1998 3 .

재 원들 집 사 했다 그해 겨울에 도 심하게 감 에 들 다. .

사 시원 다 었 그 우 해 가.

귓 맴돌 지 신 듣 에 답답했다, .

한편 도 신보다 해 사 마 그 사 어

다고 생각했다 그동 도 많 간 었다고 여겨지 도 했다 그런 신. .

에 하 강등 들과 행원리 마 생각할 신 역할,



다해 겠다고 생각했다.

사 마 고 월에 재가 었다 갈 고 울, 2000 3 ,

에 사 들 집에 다.

가 지 고 다20 21 .

에 하러 갔다가 다 고통 틀에 한 병원에 가 료 다.

동갑 었 편도 어 지 고향엘 주 드 든다 에도 게 트볼. 2001

공 본에 사 가지고 했다 게 트볼 원 여30 .

고 다 그리고 각 신들 직 리 하 에 도.

신 몫 직도 없다 그 지 고 경만 한다. .

다 에 신 몫도 가 다리지만 편에게 탁 하지 다 편.

에 걸 여러 상 재 보 한 들여다보고,

말 없었다.

그동 편 없 도 살 한평생 지 다에 지하고 살 에 다,

에 게 고 해 한 곡 지도 고 마 편하다, .

보 에 고 탁 고 엇 겠 가 가 하고 싶지만 못해, ? ,

감 러운 것 다쳐 질 못하 것 다.

에 해 들 질해 에 시간에 에 가 가 많 고 어 에 많,

등 가 만 한다 그리고 마 해 들 쇠한 해 동 도 하듯.

개 주 도 한다.

도 생각한다 다리가 다시 에 들어 과거에 없 보 다 생 들.

만 겠다고 .…

에 지 다.

낯 에 질하 경과 한 많 과거 삶과 행원리 다 경들,

마 럼 쳐지 간다

생 사 쓰< >

주해 민 연 한 쓰여 다 당 시 삶 민 학 연 한.

역 한 해 에 민 료가 얼마만 가 그리고 개, ?

생 사 민 사 과 계 살피 한 료가 것 다.

쓴다 것 운 니다 필 도 할 니 다 시간.

만 다 재 원 만 해 들었다. 10 , .

들 상 에 담겨 생 한 그 체 다 그리고 월. 2001 12 2002 12

월 사 에 집 담 사 했다.

할 니가 해 사 공식 틀 그 가지고 도 신 생 그

다 할 니 그 없었고 할 가 도 진 삶. ,

생 후 에게 들 주 것 다 그러 하다가 신 에 취.

해 울고 만다.

가슴 하고 것 같 지만 마 보 없었다.

주도 민 맷돌 든가 여 들 생 고 과 슬픔에· ,

에 동등한 여 에 돈다 다 지역 민 들었 그, .



지 주민 그 다, .

태어 고 지역 공감 삶 에 한 해 신 고향 에 한, ,

한 에 생리 ?

집 할 니 살피 상당 간 미 한 사 것 다.

식들 다 탈 없 운다거 사 들과 계가 주 많고 후,

하다 사실 다.

진 할 니 신 고 할지 도 할 니 울 가 없어,

어 볼 없다 사가 후 하루 사 리하고 고 신신 당 하.

신다 그 리하고 다시 행원리 몰 할 니 다리고 다. .

어 드리고 못 빠진 했다, .

주 억 신 삶 슬 꿰듯 꿰어 간다 할 니 말.

것에 과하다 그 도 간 도 할 니에게 쳐드리 다 진심.

하고 싶다.

할 니 울지 마시고 건강하 에, (2004 ).

그러 할 니 월에 타계했다2004 6 .


